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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형태이며 형태는 삶의 방식이다” 
(앙리 포시옹, 형태의 삶 1934)

예술의 많은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보는 방식의 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은 역사를 보는 방식의 
다양성을 계승하고 새긴다. 예술은 그것을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세계의 다양성과 진화속에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자리를 찾고 이러한 방법을 재정의 한다.

예술이 이러한 시도를 세상에 새기는 것은 형태를 통해서고, 의도가 존재의 가능성과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형태를 
통해서다. 그 순간부터 형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말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만큼 세상을 재정의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형태를 물질적, 정신적 구성 과정의 결과로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물질의 차원과 정신의 차원은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는 사용된 재료의 특수성에서 이러한 차원을 발견한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부분을 연결하는 
결합체에서 형태인 특정 세트를 배치한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연결의 특수성에서, 그것은 특정한 의미와 
상징적 차원의 외관을 가능하게 한다.

François Perrodin, “90.1”, 2023, Acrylic Paint on wood, 54 x 54 x 9 cm



예술 형태의 외관은 결코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알고리즘처럼 연결과 결합이 끊임없이 변화한 결과이고 이 연결은 
물질인 오브제의 구조에 내재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관계에서 외적으로 복잡한 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공유되는 차원의 공간일 뿐 아니라 가장 특별하고 개별적인 것들도 있다. 동일한 요소의 결합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공간에서 언급된다. 특정 관절은 특정 형태를 창조하는데, 특별한 그 구조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 
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주목하고 형태와의 만남에서 그 유효성과 진화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으로 알게 된 지식과 그것이 강조하는 관절과 알고리즘 같은 관계는 내 작업의 핵심이다. 형태는 공간과 관람자의 
관계에서 항상 고려되는 구성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것은 활발하게 반응하는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를 만드는 
역학을 설정하고 형태, 관람자, 공간 사이에서 예의주시하는 순간에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 고리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도 형태를 보고 공간의 외관을 체험하는 능동적인 관람자의 몫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시선 구성의 관계망과 
관련된 점임을 강조한다.

François Perro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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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form, and form is the mode of life. 
(Henri Focillon, The Life of Forms, 1934)

One of the many qualities of art is that of being able to shape the way we see. In this, art inscribes in its 
history the succession and diversity of ways of seeing. And art carries the attempts at the definition and 
redefinition of these ways which will then, more or less effectively, find their place in the diversity and 
evolution of the world.

It is through forms that art inscribes these attempts in the world. It is through form that an intention is able 
to link up the possibilities of existence and meaning. From that moment we can consider that the form 
has the potential to affect us all, that it is an element that redefines the world as much as it tries to tell or 
represent it.

It seems to me that we must consider the form as the result of processes of construction, both physical 
and mental. Those physical and mental dimensions cannot be separated. We find these dimensions in 
the specificity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assemblies that connect the parts, in the relationship of the 
parts to the whole. It is the fact of laying down this particular set that is a form, as a whole and in the spec-
ificity of its articulations, which makes possible the appearance of a particular signifying and symbolic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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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earance of form in art is never a fixed system but always the result of links in perpetual mutation. 
These articulations, both internal in the structure of the object and external in the relationships they set 
up, are what allow this complex assembly that is called a space, in its general and shared dimensions, 
but also its most particular and individual ones. Identical elements combined in different ways refer to 
different spaces. A particular articulation will create a particular form, which will refer to the specific 
construction that is the space in which we exist. We notice this space and question its validity and evolu-
tion in our encounters with the forms.

This acquaintance, and the articulations and relationships it highlights, are fundamental to my work. The 
form plays the central role of a construction always considered in its relations with space and the specta-
tor. It has the primary function of an activator and sets up a dynamic that makes the relations between 
form, spectator, and space constantly question the links that unite them in the moment of the gaze.

It is above all a question of a spectator who, looking at the form, experiences the appearance of space, 
and therefore of highlighting the issue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gaze.

François Perrodin 
(Translation: Noh Kyung 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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